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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구당 월평균 오락·문화 지출 추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구의 오락·문화 지출이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

2023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오락·문화 지출은 207천 원으로 월평균 

소비지출의 7.19%를 차지한다. 

가구당 월평균 오락·문화 지출은 2019년에 180천 원이었으나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

으로 인해 지출이 감소하여 140천 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2023년 가구당 월평균 오락·문화 지출은 5년 만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2) 가구당 월평균 오락·문화 지출을 살펴보면 2019년에 178천 원

에서 2020년에 140천 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3년에는 

187천 원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소비지출 중 오락·문화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에 소비지출 중 7.34%가 오락·

문화 지출이었으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외활동에 제약이 생겨 2020년과 2021년에는 

5%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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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변화

단체여행비, 오락서비스 지출 등이 포함된 오락·문화1) 지출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자 급격히 감소하였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위기단계가 하향되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2023년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이번 통계프리즘 여름호에서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하여 가구의 소비지출 중 ‘오락·문화’ 지출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소득 분위별, 가구주 교육 정도별, 가구주 연령별 오락·문화 지출의 차이를 

알아보고 오락·문화 지출 중 주요 항목의 최근 5년간 추이를 확인한다.

통계
프리즘

1) ‌�오락·문화 지출에는 영상음향기기, 사진광학장비, 정보처리장치, 기록매체,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 수리, 오락문화내구재, 악기기구,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 장난감 및 취미용품, 캠핑 및 운동관리용품, 화훼관련용품, 애완동물관련용품,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복권 등, 서적, 기타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가 포함된다. 2) ‌�실질금액은 가격을 기준연도(CPI=2020)로 고정하고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하여 물량의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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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오락·문화 지출 금액 및 소비지출 중 오락·문화 지출 비율(2019~2023년)
(단위: 천 원,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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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득 5분위별5) 가구당 월평균 오락·문화 지출

“소득 5분위 가구가 소득 1분위 가구보다 오락·문화 지출이 6배 많음”

2023년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오락·문화 지출 금액을 비교해 보면 1분위 가구의 

경우 67천 원을 지출하였고, 5분위 가구의 경우 404천 원을 지출하였다.

소비지출 금액이 5분위 가구가 1분위 가구보다 3.8배 많은 데 비해 오락·문화 지출은 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문화 지출은 필수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1분위 가구는 소비

지출 중 5.3%를 오락·문화로 지출하는 반면 5분위 가구는 8.3%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소득 5분위별 오락·문화 지출 비율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1분위 가구는 오락·문화 지출 중 문화서비스(33.0%)에 가장 많이 지출하며, 그 뒤로 단체

여행비, 운동 및 오락서비스의 순으로 지출이 많다. 반면 5분위 가구는 단체여행비(29.3%)에 

가장 많이 지출하며, 그 뒤로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순으로 지출이 많다. 이와 같이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는 오락·문화 지출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오락·문화 지출 중 하위 항목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오락·문화 지출 

중에서는 단체여행비3)가 2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 문화서비스4), 운동 

및 오락서비스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지자 단체여행비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22년 이후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가 해제되며 해외여행객이 늘어나 2023년에는 다시 

오락·문화 지출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게 되었다.

반면에 2020~2022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외 활동 대신에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OTT 등의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면서 문화서비스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3) ‌�단체여행비에는 국내단체여행비와 국외 개인 및 단체여행비가 포함된다(국내여행비 중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등 각 비용을 분리할 수 

있는 항목은 단체여행비에 포함되지 않음).

4) ‌�문화서비스에는 콘텐츠 이용료, 방송수신료, 영화관람, 전시시설 및 공연시설 이용, 문화강습 등이 포함된다.

5)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한 그룹에 20%의 가구가 포함되도록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이다(가장 낮은 20%가 1분위, 가장 높은 

20%를 5분위로 구분).

[표 1] 오락·문화 하위 항목 비율 순위 변화(2019~2023년)
(단위 :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순위
단체여행비

(26.7)
문화서비스

(28.0)
문화서비스

(29.2)
문화서비스

(26.1)
단체여행비

(24.3)

2순위
문화서비스

(23.4)
운동및오락서비스

(14.1)
운동및오락서비스

(15.1)
운동및오락서비스

(17.4)
문화서비스

(22.7)

3순위
운동및오락서비스

(14.9)
정보처리장치

(9.8)
정보처리장치

(10.6)
단체여행비

(9.9)
운동및오락서비스

(15.7)

4순위
서적
(6.1)

서적
(8.0)

서적
(7.9)

정보처리장치
(7.8)

정보처리장치
(6.2)

5순위
정보처리장치

(5.2)
단체여행비

(7.0)
캠핑및운동관련용품

(6.0)
서적
(6.1)

서적
(5.0)

주: 정보처리장치에는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및 주변기기 구입비가 포함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2023년).

[표 2] 소득 5분위별 오락·문화 지출 비율(2019, 2023년)
(단위 : 천 원, %, %p)

연도 항목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배수
비율
차이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5분위
/1분위

5분위
-1분위

2023년
 소비지출 1,271 - 1,855 - 2,519 - 3,459 - 4,856 - 3.8 -

오락·문화   67 5.3  111 6.0  175 6.9  246 7.1  404 8.3 6.0 3.0

2019년
 소비지출 1,024 1,684 2,350 3,004 4,221 4.1 -

오락·문화   54 5.3  102 6.1  151 6.4  210 7.0  384 9.1 7.1 3.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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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구주가 전문대졸 이상인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오락·문화 지출은 소비지출 중 

8.6%인 264천 원이었고 가구주가 고졸 이하인 가구는 소비지출 중 5.9%인 116천 원을 

오락·문화에 지출하였다.

가구주가 전문대졸 이상인 가구는 오락·문화 지출 중 단체여행비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문화서비스, 운동 및 오락서비스 순으로 지출이 많았다. 반면 가구주가 고졸 이하인 

가구는 오락·문화 지출 중 문화서비스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단체여행비, 운동 및 

오락서비스의 순으로 지출이 많았다.

Ⅳ.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오락·문화 지출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소비지출 중 오락·문화 지출 비율이 높음”

2023년 가구주 연령에 따른 오락·문화 지출 차이를 살펴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는 

소비지출의 9.0%인 236천 원을 월평균 오락·문화비로 지출하였고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는 소비지출의 6.3%인 129천 원을 지출하였다.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오락·문화 지출은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

보다 1.8배가 높았다.

Ⅲ. 가구주 교육 정도별 가구당 월평균 오락·문화 지출

“가구주 교육 정도가 높은 가구의 오락·문화 지출이 많음”

가구주 교육 정도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오락·문화 지출에도 차이를 보인다. 

2023년 현재 가구주가 전문대졸 이상인 가구는 고졸 이하인 가구보다 소비지출이 1.5배 

많은 데 비해 오락·문화 지출은 2.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주가 전문대졸 이상인 가구는 2023년 현재 소비지출 중 8.2%인 

275천 원을 월평균 오락·문화비로 지출하였고, 가구주가 고졸 이하인 가구는 소비지출 중 

5.9%인 132천 원을 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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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 가구의 오락·문화 지출 상위 3개 항목(2023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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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구주 교육 정도별 오락·문화 지출 상위 3개 항목(2023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23년).

[표 3] 가구주 교육 정도별 오락·문화 지출 비율(2019, 2023년)
(단위 : 천 원, %)

연도 항목별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배수

비율 비율
전문대졸 이상/

고졸 이하

2023년
소비지출 2,252 - 3,373 - 1.5

오락·문화 132 5.9 275 8.2 2.1

2019년
소비지출 1,981 - 3,082 - 1.6

오락·문화 116 5.9 264 8.6 2.3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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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하루 평균 여가 시간과 가구주 연령별 오락·문화 지출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022년 연령대별 여가 시간을 살펴보면 평일 여가 시간은 70대 이상이 평균 5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1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주말 여가 시간은 20대가 6.2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5.2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오락·문화 지출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오락·문화 지출을  로 

나눈 균등화6) 금액을 살펴보면 가구주가 30대인 가구가 150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구주가 

70대인 가구가 41천 원으로 가장 적었다.

70대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 여가 시간은 많으나 오락·문화에 관련된 소비지출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오락·문화 지출은 2019년에 197천 원

에서 2023년에 236천 원으로 39천 원이 늘어났으며, 소비지출 중 오락·문화 지출도 0.9%p가 

증가하였다.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는 오락·문화 지출 중 문화서비스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단체여행비, 운동 및 오락서비스의 순으로 지출이 많았다.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는 오락·문화 지출 중 단체여행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문화서비스, 운동 및 오락서비스의 순으로 지출이 많았다.

[표 4] 가구주 연령별 오락·문화 지출 비율(2023년)
(단위 : 천 원, %)

연도 항목별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배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39세 이하/
60세 이상

2023년
소비지출 2,626 - 3,661 - 3,345 - 2,063 - 1.3

오락·문화 236 9.0  258 7.0  227 6.8  129 6.3 1.8

2019년
소비지출 2,440 - 3,198 - 2,844 - 1,659 - 1.5

오락·문화 197 8.1 234 7.3  213 7.5  106 6.4 1.9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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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구주 39세 이하, 가구주 60세 이상 가구의 오락·문화 지출 상위 3개 항목(2023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23년).

6) ‌�개인별 여가 시간과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당 월평균 지출금액을  로 나누어 가구지출을 개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을 

생성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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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구주 연령별 오락·문화 지출(균등화금액) 및 연령대별 평균 여가 시간(2022년)

주: 오락문화 지출 금액은 가구당 월평균 오락문화 지출금액을  로 나눈 균등화 금액이며 여가 시간은 개인 평균 시간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2022년).

(단위: 천 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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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오락·문화 지출 중 주요 항목의 지출 추이

 단체여행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단체여행비 지출은 급격히 감소하다 2023년 이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

2023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단체여행비는 49천 원으로 월평균 소비

지출의 1.7%, 월평균 오락·문화 지출의 24.3%를 차지하여 오락·문화 지출 중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여행비 중 국외여행비7)는 2019년에 가구당 월평균 40천 원이었으나 2020년 이후 국외

여행이 불가능해지자 2021년 국외여행비는 가구당 월평균 1천 원 미만에 그쳤다. 2022년에 

해외입국자 의무격리가 해제되자 국외여행비 지출이 점차 늘어나 2023년 국외여행비가 가구당 

월평균 42천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내국인의 해외 출국자 수를 살펴보아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2019년에 2,800만여 명

에서 2021년에 120만여 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 다시 2,200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2023년 여행객 수는 2019년보다 600만여 명이 줄었지만 가구당 월평균 국외여행비는 

2천 원이 증가하였다.

 문화서비스 지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문화서비스 지출 중 콘텐츠 지출은 증가”

오락·문화 지출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문화서비스에는 콘텐츠, 방송수신료, 공연 및 극장

관람, 문화강습 등이 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가구당 월평균 콘텐츠 지출금액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19천 원에서 2020년에 22천 원, 2021년에는 24천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공연 

및 극장을 방문하는 빈도는 줄었지만 집에서 OTT 등을 구독하여 영상을 시청하는 콘텐츠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오락·문화 지출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전반적으로 많이 받았으나 문화서비스의 경우 다른 

지출 항목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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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가구당 월평균 오락·문화 지출 중 상위 5개 항목(2023년)
(단위: 천 원)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23년).

7) ‌�국외여행비는 국외에서 소비하는 해외여행경비로 국외단체여행경비, 숙박비, 식비 등 외국에서 소비한 모든 비용이 해당된다(단, 항공

요금 등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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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가구당 월평균 국외여행비 및 내국인 출국현황(2019~2023년)

주: 내국인 출국 현황은 국민 출국자에서 재외국민 출국자를 제외하고 선원·승무원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2023년),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2019~2023년).

(단위: 천 원,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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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식물 관련 지출

“반려동식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에 따라 관련 지출도 점차 증가”

202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가구의 

15.0%로 추정된다. 

반려동식물 관련 지출금액을 살펴보면, 화훼나 반려동물 관련 용품을 구입하는 용품구입비와 

화초, 반려동물의 관리, 치료, 미용 등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구당 월평균 화훼관련용품 구입비는 2019년에 4천 원에서 2023년에 5천 원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가구당 월평균 반려동물 관련용품 구입비는 2019년에 5천 원에서 2023년에 

9천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월평균 화훼 및 반려동물서비스 지출은 2019년에 4천 원

에서 2023년에 7천 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려동식물 관련 지출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Ⅵ. 시사점

“오락·문화 지출 금액은 소득 분위, 가구주 교육 정도, 가구주 연령 등 가구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에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2019~2023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0~2022년 동안 오락·문화 

지출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해외여행, 

공연관람, 오락시설 이용 등 야외 활동에 대한 소비는 줄어든 반면에 가정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OTT 서비스 구독 등의 소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문화 지출은 의(衣), 식(食), 주(住)와 관련된 필수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분위, 

가구주 교육 정도 등에 따라 지출금액, 지출 비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높고, 가구주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소비지출 중 오락·문화 지출 비율이 높아 여가 생활을 다양하게 즐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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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가구당 월평균 반려동식물 관련 지출 추이(2019~2023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2023년).

(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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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가구당 월평균 문화서비스 지출 추이(2019~2023)

주: 그 외 문화서비스는 문화강습, 독서실이용, 관람시설이용, 기타문화서비스를 포함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2023년).

(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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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여가 시간이 많다고 오락·문화 지출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 

여가 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종류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가구의 성향에 따라 비용을 투자하는 

규모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오락·문화 지출 중 가장 규모가 큰 단체여행비는 국외여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함께 살펴본 문화서비스, 반려동식물 관련 지출 역시 콘텐츠 시장의 

확대, 반려동식물을 키우는 가구 증가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본 분석에는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가계동향조사 자료(2019~2023년)를 활용하였다. 

    - 지출금액은 지출이 없는 가구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전체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금액을 의미한다.

● ‌�가계동향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계경제 진단 등을 위해 매월 전국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이다.

● ‌�‘오락·문화’ 지출이란 오락, 취미, 문화활동 등의 목적으로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말하며, 단체여행비, 문화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20개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 ‌�위 분석은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 실질 금액이라는 표기가 없는 경우는 모두 명목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가 계 동 향 조 사 ( 2 0 1 9 ~ 2 0 2 3 년 ) 를  통 해  본  

가 구 의  오 락 · 문 화  지 출  변 화


